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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봉남면 출신 조용식 서울청 경무부장이 치안
감으로 승진, 서울청 차장으로 내정됐다.
전북출신 치안감 승진은 지난 2015년 강인철 전북경찰

청장 승진 후, 3년 만이다.
조용식 치안감 승진 내정자는 1987년 경찰에 첫 발을

내딛었으며 ▲경기 일산 수사과장 ▲서울 수서 정보보
안과장 ▲강남서 정보보안과장 ▲송파서 정보보안과장
▲동작서 정보과장 ▲서울청 정보1계장 ▲전북청 경무
과장 ▲김제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장 ▲수서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겸비했다는 평가 속에 그 어느

누구보다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추
스르는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지만 공정하고 합리적
이면서도 소통과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밑그림으로 국
민들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 치안으로 책임을 다하는 프
로 경찰상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조용식 치안감 승진 내정자는 국민의 안전과 행

복이 경찰의 최고 가치이자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등
꼼꼼한 업무추진력 및 세심한 성격으로 주위에 따르는
인재가 많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또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을 역임하는 동안 유사시 신

속하게 공항 내 안전을 책임지는 등 내·외국인 여행객
들에게 경찰이 항상 곁에 있는 공항이라는 안도감을 심
어줄 수 있도록 전국 공항 가운데 최초로 제1여객터미
널 3층 중앙에 경찰관 13명과 의경 9명을 3교대 근무로
편제한 치안센터를 개소하는 족적을 남겼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한편, 조용식 치안감 승진 내정자는 김제경찰서장으로

재직 시, 남다른 고향사랑으로 시민들과 공감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 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많은 호응
과 공감을 얻었다. /강석훈 기자

경험‘풍부’·업무추진력‘만점’
1987년경찰에첫발이후경기일산수사과장

강남경찰정보보안과장·김제경찰서장등두루거쳐

누구보다직분에충실

감동치안으로프로경찰상구사

꼼꼼하고세심한성격으로

주위에따르는인재가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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